
<PCM 도료>

강판 생산능력 4 8만톤 동부·동신
등 증설 박차, 수요신장 계속될 전망
PCM(Pre-Coated Metal)용도료 시장규모는 9 2년 현재 약 2 7 0억원으로 추정된다.

생산업체별 매출실적을 보면, 대한페인트가 전체시장의 3 6 . 0 %를 차지한 9 7억2 0 0 0만원으로 수위를 지

키고 있으며 건설화학 7 0억2 0 0 0만원 26.0%, 고려화학 5 6억7 0 0 0만원 21%, 삼화페인트 2 9억7 0 0 0만원

1 1 . 0 %를 기록해 상위 4개사 매출비중이 무려 9 4 %나 차지, 몇몇 기업들의 주력 상품화되어 있는 것

으로 나타났다.

이밖에 동주산업은 전체시장의 4 %를 차지한 1 0억8 0 0 0만원, 애경 1.2% 3억2 4 0 0만원 기타 0.8% 2억

1 6 0 0만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.

P C M용 도료는 주로 철재가구 및 건축용 지붕재, 외벽재 등과 자동차, 가전제품, 완구에 이르기까지

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, 복잡한 형상이 이루어지기 전 이들 제품의 소재로 쓰이는 아연도강판,

냉연강판, 알루미늄판 등의 코일코팅용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.

PCM 도료의 주 수요처인 강판업계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해 가동률이 저조한 가운데 생산라인

증설 계획을 서두르고 있어 향후 PCM 도료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.

9 1년 강판 생산실적을 살펴보면, 경인지역의 동부제강이 1 7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2개 라인을 보유

하고 있으며, 동신제강 역시 1 2만톤 생산이 가능한 2개 라인을 확보하고 있어 경인지역에서만 2 9만

톤 규모의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부산·포항지역에서는 연합철강이 1 0만톤 규모, 포항강재가 1 0만톤, 오리엔탈메탈이 3만톤 규모의

생산라인을 각각 1개 씩 갖추고 있어 부산·포항지역은 2 3만톤 규모의 강판을 생산할 수 있다.

이 강판업체들의 생산라인 가동률은 포항강재가 100% 가동률을 올린 것을 제외하고 모두 9 0 %의

생 산 업 체 명

동 부 제 강

동 신 제 강

연 합 철 강

포 항 강 재

오 리 엔 탈 메 탈

합 계

공 급 업 체 명

대한페인트₩잉크

건 설 화 학

동 주 산 업

삼 화 페 인 트

건 설 화 학

고 려 화 학

고 려 화 학

건 설 화 학

대한페인트₩잉크

삼 화 페 인 트

고 려 화 학

애 경

대한페인트₩잉크

건 설 화 학

고 려 화 학

생산능력

1 7 0 , 0 0 0

1 2 0 , 0 0 0

1 0 0 , 0 0 0

1 0 0 , 0 0 0

3 0 , 0 0 0

5 2 0 , 0 0 0

생산실적

1 5 3 , 0 0 0

1 0 8 , 0 0 0

9 0 , 0 0 0

1 0 0 , 0 0 0

2 7 , 0 0 0

4 7 8 , 0 0 0

공급률

5 0

4 0

8

2

6 0

4 0

7 0

3 0

3 5

3 5

2 0

1 0

4 0

4 0

2 0

─

3 8 , 2 5 0

2 7 , 0 0 0

2 2 , 5 0 0

2 5 , 0 0 0

6 , 7 5 0

1 1 9 , 5 0 0

1 9 , 1 2 5

1 5 , 3 0 0

3 , 0 6 0

7 6 5

1 6 , 2 0 0

1 , 0 8 0

1 5 , 7 5 0

6 , 7 5 0

7 , 5 0 0

7 , 5 0 0

5 , 0 0 0

2 , 5 0 0

2 , 7 0 0

2 , 7 0 0

1 , 3 5 0

1 1 9 , 5 0 0

PCM 도료 소요량

<표1> 강판업계 생산현황 및 PCM 도료 공급현황( 1 9 9 1년)
(단위:톤, %)



가동률을 보이고 있다.

9 1년 기업별 강판 생산실적은 동부제강이 1 5만3 0 0 0톤으

로 가장 많이 생산했고, 동신제강 1 0만8 0 0 0톤, 포항강재

1 0만톤, 연합철강 9만톤, 오리엔탈메탈 2만7 0 0 0톤 등 4 7

만8 0 0 0톤으로 알려졌다.

제강업체별 주요 도료공급선을 보면, 동부제강은 대한페

인트가 PCM 도료 수요의 5 0 %를 공급하고 있으며 건설

화학 40%, 동주산업 8%, 삼화페인트 2 %를 공급하고 있

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동신제강은 건설화학이 60%, 고려화학이 4 0 %를 공급하

고 있다.

포항강재는 대한페인트 및 삼화페인트가 각각 3 5 %씩,

고려화학 20%, 애경 10% 순으로 공급하고 있다.

연합철강은 다른 업체와는 달리 고려화학이 7 0 %를 점

하고 있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화학도 3 0 %를

공급하고 있다.

오리엔탈메탈은 대한페인트와 건설화학, 고려화학 3개 업체가 각각 40%, 40%, 20%씩 공급하고 있

다.

강판 제조에 투입되는 PCM 도료 소요량은 톤당 2 . 5 %로, 대한페인트는 동부제강에 1만9 1 2 5톤, 포항

강재에 7 5 0 0톤, 오리엔탈메탈에 2 7 0 0톤 등 2만9 3 2 5톤을 공급하고 있다.

건설화학은 동부제강에 1만5 3 0 0톤, 동신제강에 1만6 2 0 0톤, 연합철강에 6 7 5 0톤, 오리엔탈메탈에 2 7 0 0톤

등 4만9 5 0톤을 공급하고 있다.

고려화학은 동신제강에 1 0 8 0톤, 연합철강에 1만5 7 5 0톤, 포항강재에 5 0 0 0톤, 오리엔탈메탈에 1 3 5 0톤 등

2만3 1 8 0톤을 공급하고 있으며, 동주산업은 동부제강에만 3 0 6 0톤을 공급하고 있다. 삼화페인트는 동부

제강에 7 6 5톤, 포항강재에 7 5 0 0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밖에 애경은 포항강재에만 2 5 0 0톤의 PCM 도료를 생산·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PCM 도료 시장

에서는 대한페인트가 굴지의 대기업 고려화학을 제치고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.

현재 강판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강판 생산라인은 9 2년 말까지 별다른 변화없이 기존의 가동률을 유

지할 것으로 보여 현 수준이상의 실질 성장은 없을 전망이다.

그러나 각 강판 업체별로 신·증설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오는 9 3년부터는 강판업계의 PCM 도료

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.

강판업계가 이같이 신·증설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생산코스트

가 증가,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된다고 판단,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

인 것으로 분석된다.

또 현재 코일 강판은 수출이 전체 생산량의 3 0 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전자렌지는 대부분 P C M화 되

었고, 냉장고의 사이드판넬 및 세탁기 쇼케이스 등에도 점차 PCM 도료 적용이 확대돼 가고 있다.

대한페인트

3 6 . 0 %

건설화학

2 6 . 0 %

< 1 9 9 2 >

2 7 , 0 0 0고려화학

2 1 . 0 %

삼화페인트

1 1 . 0 %

애경 1 . 2 %

동주산업 4 %

기타 0 . 8 %

<그림> PCM 도료업체별매출현황

(단위: 1 0 0만원)

업 체 명

대한페인트₩잉크

건 설 화 학

고 려 화 학

삼 화 페 인 트

애 경

기 술 선

International Paint(영)

관서페인트(일)

천상도료(일)

일본유지(일)

대일본잉크(일)

계 약 조 건

착수금: 3만2 0 0 0리라, 경상기술료: 3 . 5 %

착수금: 5 0 0만엔, 경상기술료: 3 %

경상기술료: 2 . 5 % (재계약)

착수금: 3만달러, 경상기술료: 3 %

착수금: 9만달러, 경상기술료: 3 . 5 %

착수금: 1만2 0 0 0엔, 경상기술료: 3 %

계약시기

1986. 5. 7

1979. 7. 10

1989. 8. 4

1986. 3. 31

1988. 3. 24

1987. 11. 25

<표2> PCM 도료기술제휴 현황( 1 9 9 2년 현재)



한편, 국내 PCM 도료 생산기업들은 외국, 특히 일본과의 기술제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, 대한

페인트가 영국의 International Paint와착수금 3만2 0 0 0리라, 경상기술료 3 . 5 %의 조건으로 지난 8 6년 5

월 기술제휴했으며, 건설화학은 일본의 관서페인트와 지난 8 9년 8월 경상기술료 2.5% 지불조건으로

재계약 했다.

고려화학도 일본의 천상도료와 착수금 3만달러에 경상기술료 3% 조건으로 지난 8 6년 3월 기술제휴

했고, 삼화페인트는 일본유지와 8 8년 3월 착수금 9만달러, 경상기술료 3.5% 조건으로 기술을 도입했

으며, 애경도 일본의 대일본잉크와 착수금 1만2 0 0 0엔에 경상기술료 3% 조건으로 8 7년 1 1월 계약한

것으로 나타났다.

그러나 국내 공업용도료 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의 도료 제조기술이 일정수준 향상됐음에도 불구하

고 계속 외국기업에 로얄티를 지불하면서 까지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1 9 9 2 / 1 2 / 1 >


